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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기관이용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경험을 깊이 있게 탐색하고, 그 경험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관이용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경험과 관련하여 노인은 ‘무엇’을 경험하였으며, ‘어떻게’ 경험하였는지를 구조적인
기술로 발전시켜 ‘경험의 본질’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부산시 기관이용노인 중 관계적 공격성 경험이 있는 노인
7명을 대상으로 비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Colaizzi의 현상학적 접근으로 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구성된 의미는 32개였고, 이를 다시 16개의 주제와 5개의 범주로 나타내었다. 5개의 범주로는 ‘힘없는 나’.,
‘무인도에 있는 나’, ‘내마음의 회오리’, ‘세상속으로 보내는 나’, ‘꺼져가는 나’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예방을 위한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기관이용노인, 관계적 공격성, Colaizzi 방법론, 경험의 본질, 의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 of relational aggression that old users
of institutions for seniors have, understanding what that experience means. In detail, the study tried to
determine the nature of the experience through a structural description of what and how the elderly
users experience relational aggression. For the purpose, this study made profound interviews with 7 
elderly persons who sustained such aggression while using the seniors’ institution in Busan. In the 
interview, a non-structured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Colaizzi’s 
phenomenological approach. As a result, the study identified 32 meanings of relational the experience 
which were in turn divided into 16 subjects, and 5 categories like ‘I who am powerless’, ‘I who am in
an unmanned island’, ‘whirlwinds in my mind’, ‘I who send myself into the world’ and ‘I who am 
dwindling’. Based on this result, this research made practical suggestions for preventing relational 
aggression as mentioned above. 

Key Words : Old Users of the Senior Institution, Relational Aggression, Colaizzi’s Methodology, Nature 
of Experience,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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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사회는 고령사회를 넘어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 노인의 사회참여
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노인의 사회참여를 통
해 질적 측면인 대인관계의 부정적인 양상인 관계적 공
격성이 학계의 연구주제로 나타난 것이 오래된 일은 아
니다. 공격성을 두가지로 Crick와 Grotpeter(1995)[1]
을 구분하였다. 먼저 외현적 공격성(over aggression)은 
신체적이고 언어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형태이고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은 집단에서 한 사람을 
고의로 사람들 간의 관계에 해를 입히는 소문을 내거나 
배척, 배제 등을 사회 관계가  손상되는 것으로 구분하였
다. 또한, 외현적 공격성은 신체적 언어적 공격이라면 관
계적 공격성은 사회의 상호작용 속에서 관계에 초점을 
두어 한 대상을 고의로 배제 시키거나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려서 감정을 상하게 되어 관계를 해치는 행동을 말
한다[2]. 관계적 공격성은 사회적인 관계 손상을 목적으
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고 간접적인 형태의 공
격유형으로써 사회적 또는 간접적 공격성 등의 용어로 
불리고 있다[3].

관계적 공격성은 노인 간의 관계에서 기인한다고 보인
다. 기관이용노인이 일상적 활동을 많이 하는 사회복지
관, 경로당과 같은 기관 및 시설에서 노인 간의 “관계”상
의 힘듦을 토로하면 노인 간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
가 될 뿐만 아니라 기관을 이용하는 다른 노인 간의 부정
적 정서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된다[4]. 이러
한  현상은 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이 동년배노인을 괴롭
히는 관계적 공격성이라는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된다[5].

이런 맥락으로 볼 때 마을회관에서의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등과 같은 일이 우리 사회에 안타깝게 일어났던 일
이 있다. 노인의 관계적 공격성이 일어나는 곳은 노인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사회복지관을 비롯하여 다
양한 장소에서 발생하며, 집단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은 노인 간의 관계적 공격성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다.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문헌연구는 아동, 청소년 중심
으로 이루어지고[6], 성인으로 갈수록 외현적 공격성은 
줄고[7], 성윤나, 김윤정의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의 삶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공동생활시설이나 보
호시설과 같은 비슷한 환경에서 유사한 공격성향이 발견
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대부분 학교, 조직, 감
옥에서와 같은 환경에서도 발생한다고 조사되었다
[1,8,9].

부정적 관계에 관한 문헌연구를 살펴보면, Powers 
(1996)[10]는 요양원시설 여성노인이 시설 안에서 집단
으로 따돌림(cast out)을 당하거나 거절을 경험한 것을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 연구했으며 결과적으로는 개인 
사생활 보호 측면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집단, 
자주 보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에서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므로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
법상(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첫째, 노
인복지관은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비롯하여 교양, 취미
생활 및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둘째, 노인교실
은 노인들에 대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로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인건강 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
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 셋째,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친목 도모, 취미생활, 정보교환 등
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되고 있다.

한편, 관계적 공격성 선행연구에 보면 정서적인 문제
로 시기심이나 질투 등과 관련된다[11]는 연구 결과가 나
타나 있다.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의 자존감 등을 떨어지
게 함으로써 타인을 공격하는 정서 및 사고를 포함하는 
관계적 공격성이다[3]. 그러나 노인에게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요양시설이든 지역사회든 노
인을 대상으로 한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연구는 많이 부
족하다. 

앞선 내용의 맥락으로 본 연구는 기관이용노인의 관계
적 공격성 경험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그 경험이 갖는 
본질과 의미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Colaizzi의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 융합방법 접근으
로 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경험의 본질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예
방을 위한 실천현장에 개입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
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현상학적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기관이용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경험을 깊이 

있게 탐색하고, 그 경험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는데 목적
이 있다. 기관이용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경험과 관련하여 
경험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경험하였는지를 융합적 기술
로 발전시켜 ‘경험의 본질’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 
중 현상학적 접근 방법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여러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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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연구 분석방법 중 Colaizzi의 분석방법을 중심으로 
한 융합방법 접근은 연구 참여자가 경험하는 개인적 속
성보다 연구 참여자 전체의 경험을 광범위에서 도출해내
기 때문에 개입 서비스나 이론 개발에 용이하다[12].

2.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부산시 기관이용 노인을 대

상으로 프로그램 담당 교사에게 및 사회복지사에게 추천
받아서 연구 참여자 7명이 동의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
다. 자료 수집을 위한 인터뷰는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개
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본 연구방법의 특성상 개별적인 
심층 면담을 계획하여 1:1의 면접을 하였다. 연구참여자
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연구자는 진행되는 프
로그램에 보조자로 참여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 
참여자의 감정, 반응 등 비언어적 행동까지도 관찰하여 
메모하고 작성한 현장 노트 역시 자료로 활용하였다. 인
터뷰는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50분 ~ 60
분 정도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한 주된 질문으로 ‘복
지관이나 경로당 생활은 어떠세요?’, 같은 질문으로 시작
하여 유연하게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기본적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Case Age  Gender  Inmate

Kang**(Participant 1) 86 female herself

Kim**(Participant 2) 72 female herself and spouse 

Lee**(Participant 3) 74 female herself

Jeong**(Participant 4) 86 female herself

Cho**(Participant 5) 94 female herself and daughter’s 
family

Lee**(Participant 6) 76 female herself and spouse 

Park**(Participant 7) 84 female herself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2.3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이해하기 위해 현상학 연구 분석방법인 

Colaizzi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상학 연구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해 개인의 경험적 의미를 기술한다
[13]. 특히 이 분석방법은 자료 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이
루어지므로 도출된 주제에 대해 연구 참여자의 점검을 
받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기관이용
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경험에 관한 연구 목적에 부합되
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4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의 엄격성과 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Lincoln과 Guba(1985)[14]의 엄격한 평가 기준인 사실
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을 적용하였다[15]. 질적 
연구로 박사 논문을 쓴 선배님과 질적 연구 논문을 연구
하시는 교수님께 분석 자료를 검토하면서 수정작업을 진
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
의 목적과 연구의 방법 등에 대하여 직접 설명을 하고 연
구 참여에 동의를 받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첫 인터뷰에서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재설명을 하고 인터뷰 내용이 녹음될 것임을 동의를 받
고, 녹음 내용은 본 연구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비공개
되며 연구 목적 외의 다른 이유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여 이에 대해 문서로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진술한 내용은 익명으로 비밀 보장된다는 것을 알렸고 
개인이 원할 때 연구 참여 중 연구를 중단할 수 있음에 
설명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와 라포 형성을 위해 식
사하고 다과도 선물하였다.

3.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인 기관이용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경험에 
관하여 나타난 의미 있는 진술을 분석한 결과 최종적으
로 구성된 의미는 32개였고, 이를 다시 <Table 2>와 같
이 16개의 주제와 5개의 범주로 나타냈다.

기관이용노인의 관계적 공격성의 범주화는 아래와 같
다.

 범주 1 : 힘없는 나 (열등감)
연구 참여자들은 집에 가도 혼자 계시니 그냥 시간 보

내러 온다고 하시기도 한다. 같이 어울려 재미나게 보내
고 싶은데 본인 스스로 마음을 열기 힘들어 하시는 느낌
을 나타내었다. 기관을 이용하면서 삶의 만족도가 향상 
되어야 하는데 정서적으로 힘이 들어 소극적 자세로 생
활하는 노인들이 있었다.

(사례 1) “뭐할라꼬 여기 와서 사람 사귈끼고. 다 필요없
다. 내 혼자 놀러 다니기도 바쁘다. 여기서 앉아 놀 시간 
없다.”
(사례 2) “자기들끼리 시장간다고 야단이다. 시끄러워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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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Subject Constructed Meaning

I who am powerless
(inferiority)

Low financial state - Get withdrawn due to low financial state
- Wanting to cover up poverty

Failing to get along
- Failing to join the community
- Having no one who talks to me
- Feeling excluded from the community

Spreading of rumors - Hurting much from the spread of bad rumors about me

Low self-confidence
- Not trying to make friends due to powerlessness
- Getting introverted, just enduring but feeling angry
- Being afraid of talking to others many of whom are so   stubborn

Suffering of ignorance
- Excessively caring the thoughts of friends or even others of my age due 

to being less educated – excessively caring the thoughts of friends that I 
think may ignore me. 

I who am in an 
unmanned island

(loneliness)

Feeling of emptiness - Failing to join friends
- Feeling alienated from the hang-out of friends

Feeling of lonesomeness - Having no friend to which I can talk
- Having no friends

Feeling of superiority - Getting weary of others on my own

Indifference from people 
around me

- Getting alienated from the community
- Feeling alienated even from people around me

Whirlwinds in my mind
(distress)

Feeling of resentment or 
frustration

- Having the feeling of resentment or frustration due to my anger towards 
myself without any particular reason

Feeling of offensiveness - Saying in a sarcastic manner before others

I who send myself 
into the world

(struggle)

Setting of my mind - Resisting or reacting occasionally
- Having the courage occasionally to express what I want to say to others

Asking for help from outside - Asking for help from social workers or program instructors

Going head-to-head - Trying to fight others who offend me
- Having fought others due to the feeling of frustration

I who am dwindling
(resignation)

Powerlessness - Feeling little motivated to do anything and irritated from time to time

Avoidance
- Failing to use the institution for seniors
- Using the institution for seniors to have free meals, but just leaving the 

establishment without any exchange with others.

<Table 2> Categorization of Relational Aggression Experienced by Old Users of the Institution for Seniors 

 범주 2 : 무인도에 있는 나 (외로움)
연구 참여자들이 기관을 이용하면서 프로그램 시간에  

다른 사람과 옆에 같이 앉아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본인 
옆자리는 사람들이 잘 안 온다며 외로움을 진술하였다. 
말로는 표현을 무덤덤하게 하지만 주위 사람들과 편안하
게 되지 않으니 혼자 쓸쓸하게 지내는 외로움을 나타내
었다.

(사례 1) “자기들끼리 무슨 말을 하는지 키득거리면서 
사람을 기분 안 좋게 쳐다보고 그란다.”
(사례 2) “괜시리 나한테 성질내고 욕도 한다. 얄궂은게 
있다.”

 범주 3 : 내 마음의 회오리 (괴로움)
연구 참여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함치면서 야단을 

하니 창피하고 화도 나고 민망하고 속상함을 나타내었다. 
자기를 무시당하고 놀림 받았다는 느낌이 들어 밤에 잠
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표현하며, 울컥하는 마음 과 흥분
된 감정을 누룰 수가 없어 힘들었던 감정을 나타내었다

(사례 1)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 없는 말도 지어내는 이
상한 사람이 있더라.” 
(사례 2) “여러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로 내 들어라고 빈
정거린다. 속상하게.”

 범주 4 : 세상속으로 보내는 나 (애씀)
연구 참여자는 무엇인가 본인이 제외을 당한 것을 느

껴 복지사에게 소극적 방법으로 알려 도움을 청하고 힘
을 내어 본인의 감정을 표출하는 적극적 태도로 용기를 
내어 맞서는 애씀을 나타내었다. 

(사례 1) “하도 내 욕을 하길래 싸우다가 힘들어 조근조
근 말해도 안되네.”
(사례 2) “하도 없는 말 지어내서 소문내고 하길래 선생
님에게 말려 달라고 말했다.”

 범주 5 : 꺼져가는 나 (체념) 
연구 참여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공격적이어서 기분

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고 자신이 움츠려들어 점점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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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는 느낌을 경험하고 기관이용도 아무것도 하기 싫고 
즐겁고 흥미가 없고 무기력으로 더욱 힘들어지니 사람들
을 피하고 스스로 건강한 삶을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사례 1) “좀 친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째 내 말을 했는
지 요즘 말도 안 걸고 하니 기분도 안 좋고 아무것도 하
기 싫을 때도 있지.”
(사례 2) “요즘 몸도 안 좋고 잘 안나온다. 가끔 나와서 
밥만 먹고 갈 때도 있다. 사람이 그리워서.”

4. 결론

고령화와 더불어 독거노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들
이 노인여가시설을 찾아 시간을 보내고 기관에서 제공하
는 프로그램 참여와 건강관리까지 이루어지니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많은 시간을 보내
면서 긍정적, 부정적 양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부정
적 양상인 관계적 공격성은 이미 노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5]. 이에 본 연구는 기관이용
노인의 관계적 공격성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이해하여 
사회복지 실천적 개입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은 부산시 00구에서 기관
이용노인으로 80세 전후로 7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
하였다. 인터뷰는 50분~60분으로 이용노인과의 라포 형
성을 위해 식사하고 소정의 선물도 전달하면서 심층 면
접을 진행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운하고 속상했던 일
상의 이야기를 진술하였다. 본 연구는 Colaizzi의 방법론
을 중심으로 한 융합방법론 접근 방법으로 분석결과를 
도출 하였다. 기관이용노인은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가지
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인 사회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다. 노인여가시설은 단순히 프로그램만 진행됨을 목적
으로 참여하지 않고 여가시설을 통해 노인들의 친구 관
계 형성과 비슷한 지금 삶의 모습에 서로에게 위안이 되
어주고 지지해주는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기류가 발견되고 힘들어
함이 표현되는 노인들이 있었다. 기관이용노인들 간에 감
정들이 나타나는 대인관계로 관계적 공격성이 노인들을 
힘들게 하며 삶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시설거주 
노인은 관계적 공격성이 노인의 우울에도 영향이 미친다
는 연구 결과로도 알 수 있다[2].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
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부산시 기관이용노인을 대상
으로 관계적 공격성을 융합방법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노인에게 있어서 관계적 공
격성은 자신, 타인 및 공동체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5]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적 관심이 필
요하다고 여겨지며, 기관이용노인들에게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본다. 관계적 공격성의 저하를 
위한 실천적 개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동시에 노인들
의 정서 지원 프로그램이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확
충되어야 한다고 본다. 단 회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정서 지지와 건강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커뮤니
티 케어로 노인의 개별화, 맞춤형으로 심,신,영을 관리하
여 노년기에 건강한 삶을 위한 통합되는 자세를 배양할 
수 있도록 실천적 개입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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